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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임목사 신용규  604 861 2175

오후 2시 인도 신용규 목사

*입례찬양 주만 바라볼찌라 다같이

*신앙고백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찬송가 새찬송가 197장 다같이

대표기도 김미나 권사

성경봉독 고린도전서 12장 4-11절 다같이

설교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신용규 목사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신용규 목사

광고 인도자

*파송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같이

* 표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We	dream	of	true	revival	and	life	transformation	in	our	times.	
We	want	to	see	all	the	nations	of	the	world	come	to	know																																		

and	worship	God	through	a	new	generation.

 

새벽기도회
화~금 아침 6시

교회 1층 Fireside room
온라인 줌(Zoom)

어린이부 예배
청소년부 예배
주일 오후 2시
청년부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금요기도회
둘째 넷째주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 줌(Zoom)

ㅣ교회 및 교우 소식ㅣ
1. 한사랑교회 주일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다음 주일예배에는 성찬예식과 “$1의 행복”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3.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Advent)이 시작됩니다. 대림절(대강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묵상하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력 절기입니다.

4. 목장과 기관들은 성탄절 축하발표행사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5. 원주민 선교팀이 확정되었습니다(총 7명). 필요한 물품이나 음식으로 후원해주실 분들은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시:12월 5-7일(목-토), 장소: Port Hardy 주변 원주민 마을

6. 원주민 선교팀 회의 및 기도회: 오늘 예배 후 친교시간에 따로 모입니다.
7. Bread We Break 클로버데일 연합집회: 11월 24일 오늘 저녁 7시, Sonrise church
8. 친교간식을 배식할 때 나중에 먹는 사역팀들을 위해 양을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기도 :    12/1 김윤숙    12/8 김준영    12/15 김현주    12/22 김현준

ㅣ지난 주 헌금ㅣ

헌금 interac e -Transfer 방법
       *Recipient Name : “Vancouver Hansarang Church”
       *Recipient E mail : vhc20100101@gmail.com
                  *Amount : 헌금액      *Message : 헌금 종류, 헌금 번호, 기타 내용

ㅣ11월 사역 안내ㅣ
#홈리스사역: 11월 6, 20일 첫째, 셋째 수요일 저녁 5:45-7:45
#금요기도회: 11월 8, 22일 둘째, 넷째 금요일 저녁 8시, 온라인(Zoom)
#커피 브레이크(고린도전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주경숙 집사 가정
#새가족환영회: 11월 10일 주일예배 후 본당
#조혁준 목사님(나나이모 중앙교회) 밴쿠버 원주민 사역 설교 초청: 11월 17일 주일예배
#원주민선교: 12월 5-7일(목-토), Port Hardy / 문의: 신용규 목사

ㅣ섬기는 분들ㅣ
담임목사: 신용규 목사 / 청년부&Youth: 김성민 목사 / 어린이부: 권해리 사모
행정: 서지민 집사 / 찬양: 이호영 전도사 / 반주: 박난주 사모 

주일헌금 2, 3, 5, 24, 29, 30, 35, 41, 42, 45, 52, 53, 
54, 55, 57, 68, 71, 74, 무명1

$806.00

십일조 3, 17, 36, 42, 50 $902.00
$1의 행복
 감사헌금 15, 45, 49 $700.00
기타헌금
총계 $2,408.00



ㅣ오늘의 말씀ㅣ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세요” 고전 12:4-11

들어가는 이야기

- 고린도교회의 은사 문제: 고린도전서 12-14장
- 현대 기독교의 은사 문제: 은사지속론 VS 은사중지론

성경 이야기

- 신약성경에 나타난 은사에 대한 언급들
- 고린도전서 12:4-11, 12:28, 로마서 12:6-8, 에베소서 4:11 
- 은사는 왜 필요한가?
- 본문에 기록된 9가지 은사
- (1) 지혜의 말씀
- (2) 지식의 말씀
- (3) 믿음의 은사
- (4) 병 고치는 은사
- (5) 능력 행함
- (6) 예언함
- (7) 영들 분별함
- (8) 방언 말함
- (9) 방언 통역함

나가는 이야기

- 은사 받는 사람들의 특징
-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 

묵상을 위한 질문

- 성경에 기록된 성령의 은사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 성령의 은사가 주는 유익과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나누어봅시다
- 자신이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말해봅시다

ㅣ목회 칼럼ㅣ                        “어그러진 복음”             

캐나다 원주민은 1600년경에 유럽인들이 현재 캐나다 동부 지역으로 이주해 오기 수천 년 
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풍요로운 땅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고, 건강한 
대가족 제도 안에서 공동체의 전통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원주민들은 캐
나다에서 영적으로 가장 빈곤한 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원주민들의 자살률은 캐나다 평균보다 무려 여섯 배가 높고, 약물 과다 복
용으로 사망한 숫자는 2020년 한해 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만 254명이었습니다. 더욱 안
타까운 사실은 이 중에서 십 대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캐나다 전체 인구의 5%도 되지 
않은 원주민이 캐나다 전역에 있는 노숙인 인구의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주민 사회가 처한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
만 적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교육 기회의 박탈은 아니었습니다. 1834년부터 원주민들의 
문명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기독교 기숙학교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강압적으로 
원주민 아이들을 잡아갔고, 끌려간 아이들은 열 여덟 살 때까지 강제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1996년 마지막 기숙학교가 폐교될 때까지 총 15만명이 넘는 원주민 아이들이 끌려갔는데 
그 중에서 6천명이 넘는 아이들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캐나다 군인
의 사망률과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날에도 수많은 원주민들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이들의 상처가 후손들에게 전달되어 백인들과 기독교에 대한 깊은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들이 겪은 “어그러진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
다.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원주민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ㅣ교회 조직ㅣ

[운영위원회]
유성민 장로
김준영 장로
김난형 권사

[사역위원회] 
사역팀장: 신용규 목사
운영위원장: 유성민 장로
예배팀장: 김준철 집사
관리팀장: 오종길 집사
행정팀장: 서지민 집사
재정팀장: 김난형 권사
친교팀장: 김미나 권사
선교팀장: 김현준 집사
새가족팀장: 안혜숙 권사
다음세대팀장: 유진우 집사

[목장]
God’s will 목장(목자: 유성민)
늘푸른 목장(목자: 김준영)
서로인 목장(목자: 유진우)

[한사랑 Sisters]
회장: 김윤숙 집사
부회장: 임형선 집사
부회장: 박난주 사모

[한사랑 Dreamers]
회장: 오종길 집사
총무: 김준철 집사

[한사랑 청년부]
섬김이: 유진우 집사


